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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economic effects of structural change of Japanese 

population. The results are to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Declining 

population growth itself would not bring a serious harm on economy as long as 

productivity growth rate is to be kept. Second, population declining had been 

occurred many times in the past but aging population caused by high average 

life expectancy is completely new phenomenon in the history of mankind. 

Increase in dependency rate due to growth of the elderly is expected the most 

serious factor that will lower the economic welfare. Japanese experience gives us 

that the pension systems are needed to be reformed in order to reduce inequality 

between generations. And active policies for employing the elderly is necessary 

including lengthening of retirement age, re-employment,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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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출산과 더불어 체 인구에서 고령층 인구가 차지하는 비 이 높아지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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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조의 고령화가 최근 사회  문제로 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은 1970년에는 4.53명으로 높은 수 을 유지하 으나 1980년 2.83명, 1990년 

1.59명, 2000년 1.47명으로 빠른 속도로 낮아졌으며 2005년에는 1.08명을 기록

하게 되었다. 2003년 미국의 합계출산율이 2.04명, 랑스가 1.89명이었으며, 

2004년 국이 1.79명, 일본이 1.29명임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수

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재 인구를 유지하기 한 합계출산율 수 이 2.1명 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재와 같은 출산 경향이 지속될 경우 멀지 않은 장래에 인구는 감소하게 된

다.1) 그러나 낮은 출산율과 이로 인한 인구감소는 세계 인 추세이며 우리나라

만의 문제는 아니다. 일례로 1990년  이후 합계출생률이 증가한 스웨덴이나 

랑스의 경우도 재 인구를 유지하기 한 수 에는 미달하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인구가 감소할 것이 상되고 있다. 인구감소는 결국 생산인구의 감소를 

래하여 경제 체의 생산력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우려되고 있다. 

출산율 하와 더불어 인구구조에 큰 향을 미치는 상으로는 고령화를 들 

수 있다. 1971년 62.3세 던 (남자 59세, 여자 66.1세) 평균수명이 2000년에는 

75.9세로 (남자 75.5세, 여자 82.2세) 30년 사이에 무려 15.6세가 증가하 으며, 

여성의 경우는 80세를 넘고 있다. 평균연령은 2030년 84.8세, 2050년에는 86.2

세로 증가할 것으로 망되고 있다.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연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정책과 직 으로 연

되어 있어 심을 받고 있다. 인구감소를 포함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경제에는 

어떠한 향을 미치고, 어떠한 책을 비해야 하는가? 이에 해 우리나라보

다 한 발 먼  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 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인구구조의 변화에 해 살펴 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

른 정책  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  2 에서는 일본의 인구구조 변화를 총인구

의 변동, 출산율 하, 고령화로 나 어 살펴보고, 각각의 요인이 지니는 경제  

 1) 실제로 2006년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18년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3 은 인구구조의 변동이 경제, 특히 소비에 미치는 

향을 이론 으로 분석한 Weil(1999)의 분석에 근거하여 일본의 인구구조 변

화와 부양부담의 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4 은 고령자의 소득보장과 련하

여 연 제도의 변화 필요성을 살펴보고, 고령자의 취업을 진하기 한 일본의 

정책에 해 살펴보기로 한다. 5 은 요약  결론이다. 

Ⅱ

[그림 1]은 1850～2100년까지의 일본 총인구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에서 2000년까지는 실 치이며, 2005년 이후는 상치이다.2) 1850년 이후 일

본의 총인구  총인구 증가율을 살펴보면, 1850년 약 3,000만 명이던 총인구는 

2004년 1억 2,769만 명으로 150여 년 동안 4배 정도 증가하 다. 인구가 어느 

시기에 증가하 는가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1900～1975년까지 인구 증가율이 

1.0%를 상회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인구는 1900년부터 1975년

의 75년간 비교  높은 수 에서 지속 으로 증가하 음을 알 수 있다.3) 

그러나 1975년 이후 인구증가율은 감소하기 시작하여, 1975～2004년까지의 

인구증가율은 평균하여 0.5% 정도로 낮아졌으며, 2006년도 이후는 인구증가율

이 마이 스가 되어 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측되고 있다.4) 재의 출생률과 

사망률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일본의 인구는 2025년 이후 격히 감소할 

 2) 일본의 장래인구에 해서는 國立社 保障․人口問題硏究所가 5년마다 추계하여 공표하고 

있다.

 3) 1940년  반은 인구증가율이 마이 스를 기록하 으나 이는 쟁으로 인한 것으로 외

인 상황이라 할 수 있다.

 4) 본문에 사용한 장래인구 추계는 2002년의 추계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2002년의 추계에 

의하면 2007년 이후 총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측되었으나, 2006년 10월 총무성의 인구조사

결과 총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래인구 추계는 장래의 출생률에 해 낙 , 보통, 

비 으로 구분하여 3종류의 망치를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 출생률에 해 보통을 

가정한 값 ( 치)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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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그림 2]는 일본의 인구변화를 살펴본 것으로, 1950년에서 2006년까지의 출

생률과 사망률  인구증가율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출생률은 1973년의 19.4‰까지 증가하다 이후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다.5) 같은 

기간 사망률이 거의 동일 수 을 유지하여 이 시기의 인구증가는 으로 출

생률의 추이와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후 출산율은 지속 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사망률은 1990년 이후 소폭이나마 상승하고 있다. 그림에는 제시

하지 않았으나 2006년에는 인구증가율이 처음으로 마이 스를 기록하 다. 

출처 : 總務省 國勢調査、國立社 保障・人口問題硏究所、日本の 來推計人口（2002年中

位推計）、 藤一紀(2005)에서 재인용

 5) 1966년의 출산율이 낮은 것은 일본인들의 병오년 출산 기피 상을 반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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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은 최근 

한 사회의 출산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일본의 출산력의 

변천을 보기 해 일본의 합계출산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3]과 같다. 이를 

보다 자세히 보면, 1947년 4.54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은 1950년 3.65명으로 4명 

이하로 하하 으며, 1952년에 2.98명으로 낮아졌다. 이후 1974년까지는 연도

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합계출산율이 2.0명을 상회하 으나, 1975년 2.0

명 이하로 된 이후는 지속 으로 감소하고 있다. 합계출산율과 련을 하여 특

히 주목을 받은 것은 1989년이다. 1989년의 합계출산율은 1.57명인데 이는 문

화  요인으로 출산을 기피하 던 1966년의 1.58명 보다 낮은 수치로 일본에

서는 ｢1.57쇼크｣로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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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은 정의상 연령별 유배우자율에 연령별 유배우자의 출생률을 곱한 

것을 더한 것이므로 출산율 하는 유배우자율과 유배우자의 출생률로 나 어 

생각할 수 있다. 

유배자율, 즉 결혼과 련한 지표를 살펴보기로 하자. <표 1>은 일본 남성과 

여성의 생애 미혼율과 혼연령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먼  여성의 미혼율을 

보면 1950년에는 1.35% 으나, 2000년에는 5.82%로 50년 동안 4배 이상 증가

하 다. 같은 기간 혼 연령도 23.6세에서 28.6세로 5세 연장되었다. 즉 미혼율

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결혼을 늦게 하는 만혼이 증가하고 있다. 같은 시기 

남성의 생애 미혼율  혼 연령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990년 이후 남성의 

미혼율이 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혼율  혼연령의 상승이 합계

출산율을 낮추는 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은 자명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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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國立社 保障․人口問題硏究所, ｢人口統計資料集｣, 2004.

다음으로, 유배우자의 출생률을 결정하는 요인을 살펴보기로 하자. 유배우자

의 출생률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자녀 양육비용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이때 양육비용에는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드는 비용의 증가에 더하여 자녀 양

육을 해 여성의 경제활동이 해되는 데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있다. 

이를 보다 구체 으로 살펴보기 해 1970년부터 2005년 사이의 여성의 연

령별 경제활동 참가율을 추이  근속연수별 임 을 살펴보기로 하자. 먼  

1970년부터 2005년 사이의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를 살펴본 것

이 [그림 4]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70년 이후 지속

으로 증 하고 있으나, 2005년 재도 20  후반에서 30  후반에 걸쳐 경제활

동참가율이 하하는 소  M자 형태를 띠고 있다. 이는 출산  양육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일단 은퇴한 후 30  후반 이후 다시 노동시장에 복귀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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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연공형 임 체계가 일반 인 일본에서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후 다시 

복귀하는 경우 임 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노동시장에서의 은퇴가 임

에 어느 정도 향을 미치는 가를 살펴보기 해 연령별․근속연수별 평균임

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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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厚生勞働省、｢賃金構造基本統計調査｣、

  http://wwwdbtk.mhlw.go.jp/toukei/kouhyo/indexkr_4_8_1.html

30  이후에 근속연수가 1-2년인 경우를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후 다시 복귀

한 경우로, 근속연수가 10-14년 혹은 15-19년인 경우를 경력의 단 없이 계속



해서 근무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경력의 단 이 있는 경우와 그 지 않은 경

우의 임 을 비교하면, 30-34인 경우는 약 75% (=230/318)이며, 35-39세는 

약 62%(=231/375), 40-44세 연령층에서는 약 54%(=215/397) 정도로 그 차이

가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은 20  후반에서 30  후반까지의 여성의 경력단 의 이유가 주로 

출산  양육에 따른 것임을 고려할 때, 경력단 로 인한 기회비용이 지 않다

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러한 비용의 크기는 출산율 하에 직  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출산율을 높이기 해서는 여성의 경력단 로 인한 비용을 이는 것

을 생각할 수 있으며, 구체 인 방안으로는 연공임 제의 수정, 동일노동에 

해 동일임 을 지 하는 시스템 구축, 출산을 하여도 직장에 쉽게 복귀할 수 있

도록 하는 유연한 고용체계 구축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 이 캐리어 형성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 등이 거론되고 있다. 

출산율 하를 방지하기 한 일본 정부의 정책  방안을 살펴보면6), 우선 

1989년의 ｢1.57 쇼크｣를 계기로 일본 정부는 육아휴업제도의 도입, 보육서비스

의 충실 등 일과 자녀 양육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실시하 다. 그러

나 1990년  이후로도 계속하여 출산율이 하하자, 2003년에는 출산율 하 

방지를 명시 으로 표시한 ｢少子化社會對策基本法｣  ｢次世代育成支援對策
推進法｣을 각각 의원 발의와 정부 발의로 제정하 다. 특히 후자의 경우 공공기

은 물론이고 301인 이상의 국의 모든 민간기업에 해서도 자녀양육과 일

과의 양립 방안에 해 목표달성치를 포함한 행동계획을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

할 것을 법률로 의무화하 다는 에서 일본이 출생률 향상이라는 명시  의도

를 지닌 가족정책으로 환하 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 평가되고 있다.

한 ‘少子化社會對策基本法’에 근거하여 2004년 6월 ‘ 출산의 흐름을 바꾼

다’를 표어로 3개의 시 에서 4  요과제  28개 구체  행동을 제시한 ‘少
子化社會對策大綱’이 각의에서 결정되었으며, 이를 한 구체  실시 계획으로 

‘아이와 자녀양육 응원 랜’이 책정되었다.7)

 6) 阿藤(2006), pp.31～32

 7) 이에 한 구체 인 내용은 內閣府(2006)를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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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일본에서 인구구조와 련하여 가장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라기 보다는 고령 인구가 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

이 높아지는 고령화의 진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는 65세 이상 고령자

가 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고령화비율)의 추이를 나타낸 것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고령화는 1980년  이후 속히 증가하기 시작하 으며, 

이러한 고령화 추세는 2055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측되고 있다. 즉 앞으로도 

약 50년간은 고령자의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측되고 있다.

자료: 國立社 保障․人口問題硏究所, ｢日本の 來推計人口｣, http://www.ipss.go.jp

고령자 비율의 증가는 연 이나 건강보험 제도를 압박하기 시작하 고 이로 

인한 재정의 압박이 사회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 듯 고령자의 비 이 증가

한 배경으로는 우선 출산율의 하를 들 수 있으며, 다음으로 출산율 하만큼 주

목을 받지 못하 지만, 고령자의 평균수명이 속히 증가한 사실을 들 수 있다.



우선 출산율 하는 상 으로 고연령층의 비 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므

로 인구구조의 고령화를 야기한다. 출산율 하의 원인  그 향에 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이 에서는 고령자의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른 고령화의 향에 해 살펴보

기로 하자. 평균수명이란 0세 때의 평균여명을 말한다. 인류의 평균수명 추이를 

보면, 농업 명이 일어났던 기원  1만년 경의 평균수명은 20세 정도로 추정되

고 있으며, 산업 명 시기인 1750년경은 31세, 재 OECD 국가의 부분은 70

세 이상으로 속히 증가하 다.

여기서 주의할 은 평균수명이 30세라 하더라도 60세 이상의 인구가 아주 

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이다. 평균수명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평균수명

을 결정짓는 요한 요인은 유아사망률이다. 유아사망률이 높은 경우 평균수명

은 어들고, 반 로 유아사망률이 어들면 평균수명은 증가한다. 과거에 평균

수명이 낮은 것은 주로 높은 유아사망률에 의한 것이다. 

<표 3>은 일본의 남녀별 평균수명의 추이를 살펴본 것이다. 표에서 알 수 있

듯이 1935년 이 의 일본인의 평균수명은 남녀 모두 50세 미만이었다. 이후 

1940년  후반 이후 평균수명이 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1950-52년 조사에

서는 여성의 평균수명이 60세를 넘었으며 남성의 평균수명도 거의 60세에 육박

하기에 이르 다. 이후 여성은 1960년에 70세를 넘고, 1985년에 80세를 과하

기에 이르 다. 여성에 비해 평균수명은 낮으나 남성의 경우도 1955년에 60세를 

과하 으며, 1975년에는 70세를 과하여 2005년에는 78.11세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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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25 42.06 43.2 1975 71.73 76.89

1947 50.06 53.96 1980 73.35 78.76

1950-52 59.57 62.97 1985 74.78 80.48

1955 63.6 67.75 1990 75.92 81.9

1960 65.32 70.19 1995 76.38 82.85

1965 67.74 72.92 2000 77.64 84.62

1970 69.31 74.66 2005 78.11 85.2

 출처: 厚生勞働省 簡易生命表、2005年

이 듯 평균수명이 증가한데는 일본의 경우도 유아사망률, 소년기 사망률, 청

년층 사망률이 하하 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표 4> 참조). 이 게 볼 때 

평균수명의 증가는 경제성장의 성과 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단 경제성장이라고 하더라도, 개개인의 소득성장보다는 의료와 공 생 분야

에서의 공공  제도 정비의 공헌에 의한 바가 크다.

일본의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추계에 의하면, 평균수명 신장에 유아

사망률이 미치는 기여도는 1965년 이 에는 40% 이상이었으나, 1970년 이후는 

65세 이상의 사망률 하가 평균수명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

기서 주목해야 할 은 65세 이상 인구의 사망률이 감소하 다는 이다. 65세 

이상의 사망률 하는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완 히 새로운 사실이라

는 에서 ｢ 명  변화｣라고도 할 수 있다. 

고령자의 평균수명 연장은 어떤 척도로 측정하더라도 완 히 새로운 상이

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1950년 를 경계로 갑자기 평균수명이 늘어나기 

시작하 다. 고령자의 수명 연장이 사회 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정년퇴임 후 

보다 10여 년 이상을 더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늘어난 12～13년을 인

생의 어떠한 단계로 할 것인가에 한 기본 제도 설계가 아직 완 히 비되지 

못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정년연장이나 연 제도 등 여러 사회보장제도가 문제시 되고 있는 것도 



총수 25.7 18.6 17.4 11.5 7.7 6.8 7.4 8.6 9.0 

  0～ 4 72.0 47.1 37.4 20.9 4.3 2.2 1.4 1.0 0.8 

  5～ 9 6.2 4.1 3.9 2.2 0.6 0.3 0.2 0.1 0.1 

 10～14 3.9 2.7 2.7 1.2 0.4 0.2 0.2 0.1 0.1 

 15～19 10.7 7.3 8.2 2.5 1.1 0.7 0.6 0.5 0.4 

 20～24 13.8 9.2 12.2 4.9 1.3 0.9 0.8 0.7 0.6 

…

 60～64 47.4 43.4 43.0 31.7 21.8 15.1 13.2 11.3 10.3 

 65～69 70.2 61.9 62.6 51.7 37.5 25.3 19.5 18.2 16.1 

 70～74 103.0 96.4 96.1 78.6 60.9 43.6 33.3 28.8 26.5 

 75～79 151.7 138.3 139.2 114.6 98.2 75.5 58.0 45.8 43.6 

 80～84 217.8 203.2 208.2 178.2 151.3 122.6 100.2 80.8 71.7 

 85～89 

241.0 

 

280.6 

243.7 

259.2 232.6 190.4 165.5 132.1 124.4 

 90～94 364.9 407.6 283.1 284.6 252.1 207.3 

209.8  95～99 344.7 421.7 460.0 399.6 366.6 305.8 

100세 이상 774.2 640.3 585.1 574.9 566.8 482.1 

총수 25.1 17.7 15.6 10.4 6.2 5.6 6.0 6.8 7.3 

  0～ 4 66.8 42.6 33.8 19.2 3.2 1.7 1.1 0.8 0.7 

  5～ 9 7.2 4.4 4.0 2.0 0.4 0.2 0.1 0.1 0.1 

 10～14 5.9 3.8 3.4 1.2 0.3 0.1 0.1 0.1 0.1 

 15～19 13.9 8.7 8.4 2.5 0.4 0.3 0.2 0.2 0.2 

 20～24 17.0 10.1 9.2 4.4 0.7 0.4 0.3 0.3 0.3 

…

 60～64 33.5 28.1 27.3 22.1 12.2 7.8 5.7 4.7 4.2 

 65～69 50.4 42.4 41.5 35.7 21.0 13.4 9.4 7.5 6.7 

 70～74 78.7 69.6 70.0 56.3 37.5 24.8 16.9 12.5 11.2 

 75～79 118.5 106.5 108.7 87.3 67.3 47.4 32.0 22.7 19.9 

 80～84 184.3 160.7 173.6 143.1 115.5 87.7 62.1 43.4 38.1 

이러한 이유에서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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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89 

192.4 

 

237.0 

200.1 

217.7 192.6 151.1 117.6 82.0 75.4 

 90～94 320.2 332.2 268.7 244.6 197.5 143.0 

152.1  95～99 212.0 305.3 422.7 381.4 308.8 231.6 

100세 이상 837.9 541.8 677.9 491.3 468.7 373.8 

   자료: 總務省統計局, 日本統計年監, http://www.stat.go.jp

Ⅲ

인구의 부양능력 혹은 부양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인구부양비(dependency 

ratio)가 사용된다. 인구부양비는 재 생산 활동을 하는 생산가능인구수에 비

한 유년인구수와 노년인구수의 비율을 합한 것으로 아래의 식과 같이 정의된다.8)

(1)  

인구부양비(DR)= 유년(15세미만)인구(P 1)부양(15-64세 )인구(P 2) +
노년(65세이상)인구(P 3)부양(15-64세)인구(P 2)

따라서 인구부양비는 기본 으로 생산인구의 부양능력을 1이라고 할 때 생산

인구 1명당 지게 되는 피부양인구의 수, 즉 부양부담을 나타낸다. 그러나 인구

부양비가 실질 인 부양부담을 나타내려면 (i)연령별 소비율의 차이와 (ii)생산

 8) 최근의 진학률 상승에 따라 부양을 해야 하는 소년인구를 15세가 아니라 22～25세로 보아

야 한다는 견해와, 6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건강을 유지하면서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 이 지 않음으로 일률 으로 15세  65세를 기 으로 부양인구를 정의하는 것은 

하지 못하는 주장이 있다. 이는 타당한 주장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15세와 65세 기 은 국

제 으로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기 으로 국제비교를 용이하게 한다는 장 이 있으며, 고

등교육기 에 진학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추 한 자료가 없는 한 분석을 해서는 어느 일정

수 에서 임의 으로 부양인구 연령을 정해야 한다. 65세 이상의 경우 노동공 이 매우 탄력

이라는 과, 연 지 이 개의 경우 65세 이상이라는  등을 고려할 때 65세 이상으로 

고령자를 정의하여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단하여 65세 이상의 인구를 부양인구로 

포함하 다.



인구의 부양능력을 추가로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이는 평균 으로 볼 때 유소

년인구의 1인당 소비량이 노년인구의 1인당 소비량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생산인구 1인당 부양부담의 수치가 높다 하여도 생산인구의 1인당 생산성, 

즉 부양능력이 크다면 실제로 느끼는 부담은 그 수치보다 작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i)과 (ii)의 요인을 고려한 부양부담에 해 간단한 모델을 사용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논의의 편의를 해 생산연령(15～64세) 인구()의 평

균생산성( a)이 일정하다고 하자. 그리고 청장년() 인구의 소비율을 기 , 즉 

1로 할 때 유년인구()와 노년인구()의 상  소비율, 즉 청장년() 기  

소비율(equivalent consumption scale; ecs)을 , 라고 하면 총산출(Y)은 

(2)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ecs환산 인구(), ecs환산 인구 1인당 총산출

()은 각각 (3)식  (4)식과 같이 정의된다. 한편 (4)식의 역수는 생산인구 

1인당 ecs환산 부양부담()을 나타낸다.

(2)    

(3)   ⋅ ⋅

(4)  


⋅⋅






⋅





이상의 식에서 알 수 있듯이, 생산인구( P 2
)의 평균생산성( a)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1인당 경제후생을 극 화하는 문제는 ecs환산 인구 1인당 총산출

( Y/P c
)의 극 화문제이며, 이는 아래 (5)식과 같이 결국 ecs환산 부양부담을 

극소화하는 문제로 환원될 수 있다.

(5)  


→ 







여기서 ecs환산 부양부담을 실제 부양부담(EDB: effective dependency 

burden)으로 정의하면, EDB는 (6)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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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식(6)에서 알 수 있듯이, EDB는 유년인구  노년인구의 상  소비성향인 

  값이 클수록, 한 유년인구나 노인인구의 비 이 클수록 커진다. 

실제로 EDB를 구하기 해서는 유년인구  노년인구의 상  소비성향인 

에 한 추정치가 필요하다.

인구구조(P1/P2, P3/P2의 좌표)의 변화에 따라 부양부담이 어떻게 변화하

는지 는 변화할 것인지를 분석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5]에서 EDB가 원 에 가까울수록 효용수 은 상승한다. 

[그림 6]은      로 가정하여 작성한 그림으로 우하향의 평행선이 

EDB의 수 을 나타낸다. 그리고 굵은 선은 1950-2050년의 () 이동

좌표를 연결한 것(앞으로 곡선)으로 인구부양비와 이에 따른 EDB의 변화

추이를 보인다. 

일본의 인구부양비는 1950～1970년은   감소   일정, 1970～1980년

은   일정   증가, 1980～2000년은   감소   증가, 2000～



2030년은   일정   증가, 2030～2050년은   증가   증가의 국

면으로 나  수 있다. 체 으로 곡선의 모양은 수평에서 수직으로 바 는 

모양을 하고 있으며 이에 응하여 EDB도 감소→정체→상승의 국면으로 

환될 것으로 망된다. 

[그림 6]으로부터 우선 부양 부담과 련하여 일본의 인구구조의 변화에서의 

큰 변화는 1970～1980년 사이에 발생하 음을 알 수 있다. 1970년 이 에는 부

양 부담이 계속하여 어들어 상 으로 인구문제에 해 사회가 큰 부담을 

지니고 있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70년  고령자의 부양 부담이 증

한 이유로는 이 시기에 출생률이 격히 감소하 던 것과 고령자의 생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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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ival rate)이 증가한 것을 들 수 있다. 

인구감소에 해 많은 사람이 우려를 하는 것은 인구감소로 인해 생산인구가 

감소하여 경제가 침체될 것이라는 데 있다. 과연 인구가 감소하면 마이 스의 성

장을 할 것인가? 이 문제를 구체 으로 살펴보기 해 우선 경제성장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국내총생산(GDP)의 구성요소를 살펴보기로 하자. GDP는 ｢GDP = 

생산가능인구 1인당 재화와 서비스 생산량 X 생산가능인구｣로 정의할 수 있음

으로 경제성장률은 ｢생산성 증가율 +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율｣로 나타낼 수 있다. 

일본의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생산가능 인구의 연 평균 감소율을 보면 2000～

2030년 사이는 0.6～0.9% 정도이며, 2030～2050년 사이는 1.2～1.3% 정도인 

것으로 측하고 있다. 따라서 인구가 망한 것과 같이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생산성 증가율이 인구감소율보다 높다고 한다면, 컨  2% 정도로 성장한다

고 하면 경제 체는 러스의 성장을 하게 된다. 따라서 경제성장과 련한 문

제는 연 평균 1% 이상의 생산성 증 가 가능한가 하는 것인데, 이미 인구가 감

소하던 1990년  유럽의 평균 생산성 증가율이 2% 정도 다는 것과, 1990년  

일본의 생산성 증가율 역시 2% 정도 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리 불가능한 수

은 아니라는 것을 부연하고자 한다. 요컨 , 경제성장에 장기 으로 요한 

것은 생산성의 증가이며, 이를 확보하는 것인 인구감소 사회를 극복하는 요한 

열쇠인 것이다. 

Ⅳ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구구조의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향은 부양부담, 

그 가운데서도 고령인구의 부담 증가라고 할 수 있다. 재의 출산율과 사망률

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우리나라와 일본의 고령자 부양 비율은 2010년 이



후 격히 증가하여, 2050년에는 OECD국가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수 이 될 

것으로 측되고 있다 ([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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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고령 부양비율은 경제활동 연령 인구(16～64세) 비 노령인구(65세 이상) 비율이나, 그림

에서는 경제활동 연령 인구에 15세 인구도 포함하여 산정

자료: 미국 Census Bureau의 International Database에서 추출하여 산출

고령인구의 증으로 인한 부양부담의 증가는 경제에 많은 부담을 지우므로,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인한 경제  침체를 억제하기 한 방안 마련이 시 한데, 

이를 해서는 고령자 부양부담을 낮추기 해서는 고령자를 사회 으로 부양

하고 있는 연 제도에 한 개선과,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진하는 방안을 생각

할 수 있다. 

행 연 제도의 기본 골격이라 할 수 있는 부과방식 (Pay-As-You-Go)은 

1959년의 연 개  당시 형성된 것이다. 일본의 연 제도는 고도경제성장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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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될 것을 제로 하 기 때문에 부담에 비해 매우 유리한 연 제도로 되어 있다.

실제로 1940년  말부터 1970년  까지 일본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약 

10% 정도 으며, 인구증가율은 1～2% 다. 따라서 경제성장률에서 인구증가

율을 차감한다 하더라도 30년 가까이 8%씩 성장하여왔기 때문에 연 제도가 

고령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왔다. 

그러나 1970년  반이후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동시에 출산율이 감소함

으로써 연 제도를 개  하 어야 하나 그 지 못함으로써 세  간 불공평이라

는 형태로 역세 를 압박하고 있다. 

역세 에 과 한 부담을 강요하는 연 제도는 오래 지속될 수 없으므로, 

앞으로는 연 수 을 억제할 수밖에 없다. 이때 연 지 액을 어느 정도로 여

야 하는 가에 해서는 많은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 가운데 소득과 인구증가

율에 따른 연 수 액을 시산한 大和總合硏究所의 결과는 많은 시사 을 다. 

<표 ５>는 연 을 40세에 일시불로 지 하고 70세에 일시불로 수 한다고 

가정할 경우, 소득증가율과 인구증가율에 따른 연 수 액의 배율을 구한 것이

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970년  반까지 일본의 인구성장률은 1% 정

도 으며, 소득 증가율이 8%정도 으므로 연 수 액은 본인이 지불한 액의 

13배 정도 다. 그러나 인구증가율이 1% 정도 감소하리라 상되는 2010년 이

후는 설사 경제성장이 8%를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7.6배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행과 같은 지 액 비 수 액의 비 이 유지된다고 하면 역세

에 과 한 부담을 안기는 것이 되며, 이러한 연 제도는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하겠다. 이에 따라 1990년  반 이후 일본에서는 연 지  개시 연

령의 증가, 연 지불액의 증가  연 수 액의 감액을 시도하고 있다. 



0% 1.00 1.35 0.74

1% 1.35 1.81 1.00

2% 1.81 2.43 1.35

3% 2.43 3.24 1.81

4% 3.24 5.74 2.43

6% 5.74 7.61 4.32

8% 10.06 13.27 7.61

주 : 大和總合硏究所 시산, 일본경제신문, ｢ゼミナール｣ (2005.3.3)에서 인용

고령화가 진 됨에 따라 공 연 만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재정에 

무리한 부담을 다. 따라서 공  연 을 비롯한 사회보장의 재정부담을 이면

서 고령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방책은 동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하

는 것이다. 

재 일본에서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진하기 한 방안으로 논의되며 시행

인 방안으로는 1) 정년 연장, 계속고용제도의 도입 등으로 65세까지 고용을 

확보하는 것과 2) ․고연령자의 재취업을 원조․ 진 3) 취업의욕이나 체력

의 다양화에 따른 취업기회의 확보 등이 있다. 

고령자의 고용 진과 련하여 요한  하나의 요인은 고령자에 한 노

동 수요라 할 수 있다. 고령자의 경우 체력  하로 인한 생산성 감퇴는 어쩔 

수 없으므로 고령자에 한 노동 수요를 유지 내지는 확 하기 해서는 고령

자의 임 이 조정되어야 한다. 이를 해 재 일본에서는 임 피크제의 도입 

등 고령자 노동 수요의 증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 과 노동공 과의 계에 해 살펴보면, 연  수 액이 어

들면 부족한 수입을 보충하기 해 고령자가 노동시장에 보다 극 으로 참여

할 것이므로 고령자의 취업률은 높아질 것으로 상된다. 그러나 지 까지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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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의하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그 크기는 그리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9) 

Ⅴ

1970년  인구과잉을 걱정하 던 우리나라는 1990년  이후 출산율의 하

로 인한 인구감소를 걱정하고 있다. 인구문제와 련한 최근의 논의는 1) 낮은 

출산율로 인한 인구감소가 야기할 생산인구 감소 2)고령인구의 속한 증가로 

인한 인구구조 고령화와 이로 인한 부양부담의 증가로 크게 나  수 있다. 

그러나 생산성 증가율이 일정 수 을 유지한다고 한다면 인구감소 자체가 경

제에 미칠 향은 그리 심각하지 않을 수 있다. 한 출산으로 인한 연소 연

령층 인구 감소의 경우, 그 원인을 따지지 않는다고 하면 과거에도 쟁, 기근, 

역병 등으로 이미 여러 번 경험하 던 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최근의 낮은 출산율은 출산제한이 자발 이라는 에서 과거의 연소 인

구 감소와는 다른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연소 연령층의 인구가 감소하는 상에 

한 궁극 인 해결책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 외에는 없다. 일본 정부도 1989년 

이후의 간  출산 지원 정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출산 경향을 바꾸

기 해 2003년 이후 출산 책을 법률로 의무화 하는 등 극 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왜 자발 으로 출산을 억제하는가 하는 원인에 해서는 

아직도 명확히 알려진 것은 많지 않다. 자녀를 낳아 양육하는 데 드는 경제  

부담, 여성의 육아  가사노동의 기회비용 증 와 같은 경제  요인은 요한 

설명 요인에 틀림이 없으나, 그 설명력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게 부분의 인구학

자들의 단이다.10)

한편 고령인구의 평균연령 증가로 인한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지 까지 직면

한 이 없는 새로운 상이며, 향후 고령자의 증가로 인한 부양부담의 증가가 

 9) 中村・大鋸 (2001)

10) 齋藤 (2004)



개인의 경제  후생을 가장 심각하게 해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상되고 있

다. 최근 일본에서는 고령자의 증가로 인한 부양부담을 이기 한 방안으로 

고령자의 자립을 진하는 정책을 극 으로 논의․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이러한 일본의 노력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 것인지에 해서는 아직 

알 수가 없으나, 일본의 정책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 을 얻을 수 있다.

먼 , 세 간 불공평을 낮추기 해서는 연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병목(2003)에 의하면 우리나라 연 제도의 수익비는 1.34～1.96인 것으로 추정

되었다. 멀지 않은 장래에 인구가 매년 1%이상 감소할 것으로 상되는 가운데 

행 연 제도의 수익비는 고령세 를 부양하는 역세 에 많은 부담을 지울 

것이 상되므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년연장, 고령자 재취업 등을 포함한 고령자의 취업을 진하기 한 

정책을 극 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이태백’(이십 의 태반이 백수)을 지나 

‘이구백’(이십 의 구십 퍼센트가 백수) 으로까지 불릴 정도로 청년층 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고령자의 취업을 진하기 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실

으로 타당성이 있는가에 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청년 노

동력과 고령 노동력의 체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고령층의 고용 진이 바로 

청년층의 실업을 증 시킬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청년층 실업이 경기에 따라 변동이 큰 단기 인 속성을 지니고 있는 반면 고령

층 고용 진은 인구구조의 변화라는 매우 큰 구조 인 변화에 처하는 방안

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청년층 실업이 고령층의 고용 진 정책을 가로막는 큰 

요인은 될 수 없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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